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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Abstract =

Purpose: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 violent experience and job 

stress on burnout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burnout in female 119 emergency 

medical technicians.

Methods: Data from 189 female EMTs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. The data 

were analyzed using SPSS 23.0. The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, independent t-tests, 

analysis of variance, Scheffé test,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,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.
Results: Burno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 violent experience in female 119 EMTs. Violent 

experience (β=.39, p<.001)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burnout in 15.2% of female 119 EMTs.
Conclusion: A violent experience i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burnout in female 

119 EMTs. Therefore, it is necessary to impart education to female 119 EMTs on effectively 

coping with violenc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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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·재해 속에서 

119구급대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

고 있으며, 소방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

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지난 10년간의 구급

출동 평균 건수를 보면 연간 237만3천 건의 출동

이 있었고,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

타났다[1]. 119구급대원은 현장뿐만 아니라 이송 

중에도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 제공과 치료가 

가능한 병원으로의 안전한 이송 및 정확한 인계를 

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

나 보호자는 판단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격해지며

[2,3],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들을 응대하

는 119구급대원은 24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

볼 수 있다[4]. 이러한 119구급대원 폭행사례는 해

마다 증가하고 있고, 실제로 2018년 구급대원 폭

행 피해현황은 215건이었으며, 이는 2009년 74건

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[1]. 

Shin[4]의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주 1회 이상

의 폭력을 경험했으며, 이 중 62%의 119구급대원

이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했다.

폭력은 ‘신체적인 공격 행위’ ‘불법한 방법으로 

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’ 등을 말하며 신체적 위

협, 신체적 폭행, 언어적 폭력 및 기물손상 등을 

포함한다[5]. 폭력경험은 119구급대원의 심각한 

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, 자존감을 상

실시키고, 삶의 질과 생산성 및 사기를 저하시켜 

환자와 구급대원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

할 뿐만 아니라[6],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

소진 또한 높았다[7]. 소진이란, 직무스트레스와 

관련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

로 신체적, 정서적, 정신적 탈진상태라고 할 수 

있다[8]. 따라서,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에 관

련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

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.

2019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

준 전국 18개 시·도 전체 소방공무원 51,779명 

중 여성 소방공무원은 4,327명으로 8.35%를 차

지하며, 이는 2012년에 비해 78% 증가한 수치이

다[1].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

여성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

정이며, Kong 등[9]의 연구에서는 구급현장에서 

92.7%의 여성 119구급대원이 두려움을 느꼈고, 

이 중 28.8%가 환자 또는 보호자의 폭행으로 인

하여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. 또한, 여성 

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[10]의 

연구에서는 구급업무 수행 중 94.9%가 언어적 폭

력, 32.5%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

였으며, 폭력 노출 후 79.4%가 수치심을 느꼈고, 

41.2%가 7점 이상(10점 만점)의 스트레스 상태를 

보이고 있었으며, 39.3%가 폭력경험으로 인한 이

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

다. 실제로, 2018년 4월 2일 “익산역 부근에 사람

이 쓰러져 있다.”는 신고로 출동, 후송하던 중 주

취자가 여성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

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고, 뇌출혈 발생 후 결

국은 치료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

다[11].

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19구급대원이 

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[4,6,12], 폭력에 

따른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[13,14], 폭력경험

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

[7] 등이 있지만, 119구급대원이 경험한 폭력으로 

인한 스트레스 및 소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할 뿐

만 아니라, 여성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

는 전무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119

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정

도를 분석하고,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여성 119구

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정도를 완화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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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활동의 질을 높이고, 향후 인적자원관리의 기

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여성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직무

스트레스 및 소진의 정도와 이들의 폭력경험과 직무

스트레스 및 소진의 관계를 조사하고, 소진에 미치

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

2. 연구대상

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

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산하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

있는 여성 119구급대원 중 설문참여에 자발적으로 

동의한 200명을 선정하였다. 설문조사 결과 부적

절한 응답 11부를 제외한 최종 189부의 자료가 분

석되었다.

3. 자료수집 방법

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부터 5월

까지였으며,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

적과 연구 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였다. 수집된 

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설문지의 

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, 본인

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

있고 중단 즉시 폐기됨을 설명하였다. 설문지에 

소요된 시간은 15~20분 정도이며, 수거된 설문지

는 개별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회수하였다.

4. 연구도구

1) 폭력경험

폭력경험에 대한 측정은 Yun[15]이 응급실 간

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119구급대원에게 

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. 이 측정도구는 언어적 

폭력, 신체적 위험, 신체적 폭력의 하위영역인 총 

16항목으로 구성되었다. 각 항목은 5점 척도인 

‘없음’ 1점에서 ‘5회 이상’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, 

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의 경험과 빈도가 높은 것을 

의미한다. Yun[15]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

Cronbach`s alpha=.87이었고, 본 연구에서 

Cronbach`s alpha=.92이었다.

2) 직무스트레스

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Karasek 등[16]의 

직무내용설문지(Job Content Questionnaire: 

JCQ)를 Chang 등[17]이 직무요구, 직무자율성, 

직무불안정, 관계갈등, 조직체계, 보상부적절, 직

장문화 등 7개 영역의 24문항으로 우리나라 근무환

경에 맞게 번안하여 구성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

측정도구-단축형(Korean Occupational Stress 

Scale-Short Form: KOSS-SF: Jang et al, 

2005)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

다.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, 점수가 높

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

한다. Chang 등[17]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

Cronbach`s alpha=.64이었고, 본 연구에서 

Cronbach`s alpha=.76이었다.

3) 소진

소진에 대한 측정은 Maslach와 Jackson[18]

이 개발한 도구를 Choi[19]가 번안하여 사용한 

MBI(Maslach Burnout Inventory)를 119구급대

원에게 맞게 수정하였다. 정서적 탈진, 비인격화, 

개인의 성취감 등 3개 영역의 총 22개 항목으로 

구성되어 있으며, 각 항목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

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 

Choi[19]가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`s 

alpha=.84이었고, 본 연구에서 Cronbach`s 

alpha=.83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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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acteristics Categories N %

Age(year)

≤29 71 37.6

30-39 93 49.2

≥40 25 13.2

Marital status
Single 85 45.0

Married 104 55.0

Career(year)

≤5 96 50.8

6-9 21 11.1

≥10 72 38.1

Job position

Firefighter 84 44.4

Senior firefighter 53 28.0

Above Fire sergeant 52 27.5

Compensation
(10,000 Korean won)

≤299 101 53.4

300-349 49 25.9

≥350 39 20.6

Main work

Office 5 2.6

Driver 7 3.7

First aid 177 93.7

Turnover intention
Yes. 75 39.7

No. 114 60.3

Health status
Good 144 76.2

Poor 45 23.8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(N=189)

4. 분석방법

수집된 자료는 SPSS 23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

분석하였다.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특성을 

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를 

이용하였으며,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, 직무

스트레스 및 소진을 확인하기 위해 t-test, 

ANOVA,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. 또한 폭력

경험,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

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

였으며,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

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 

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`s 신뢰도 계

수를 사용하였다.

Ⅲ. 연구결과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<Table 1>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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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acteristics Categories

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Burnout

M±SD
F or t
(p) M±SD

F or t
(p) M±SD

F or t
(p)

Age(year)

≤29 1.67±.53
0.64
(.530)

1.85±.30
0.14
(.867)

2.96±.40
0.29
(.752)

30-39 1.72±.64 1.87±.28 2.98±.39

≥40 1.58±.50 1.89±.31 3.03±.52

Marital status
Single 1.71±.58 0.68

(.498)

1.87±.28 0.19
(.852)

2.95±.41 -0.87
(.384)Married 1.66±.58 1.86±.30 2.99±.41

Career(year)

≤5 1.73±.59
0.73
(.482)

1.88±.30
0.17
(.847)

2.95±.40
0.64
(.529)

6-9 1.69±.60 1.84±.25 2.98±.28

≥10 1.62±.57 1.86±.30 3.02±.46

Job position

Firefighter 1.71±.61
0.24
(.786)

1.89±.29
0.61
(.544)

2.92±.40
1.30
(.275)

Senior firefighter 1.69±.58 1.87±.30 2.99±.43

Above fire sergeant 1.64±.55 1.83±.28 3.04±.40

Compensation
(10,000 Korean 
won)

≤299 1.74±.62
1.39
(.251)

1.90±.30
0.99
(.375)

2.93±.40
1.41
(.246)

300-349 1.68±.54 1.83±.27 3.02±.30

≥350 1.55±.54 1.84±.30 3.04±.56

Main work

Office 1.40±.39
1.70
(.185)

2.11±.39
2.05
(.131)

2.56±.56
2.71
(.069)

Driver 2.01±.88 1.92±.35 2.93±.41

First aid 1.68±.57 1.85±.29 2.99±.40

Turnover 
intention

Yes. 1.82±.65 2.53
(.013)

1.87±.31 0.24
(.810)

3.07±.32 2.87
(.005)No. 1.59±.52 1.86±.28 2.91±.45

Health status
Good 1.63±.56 -2.24

(.026)

1.85±.30 -1.34
(.181)

2.93±.40 -2.77
(.006)Poor 1.85±.64 1.91±.26 3.12±.41

Table 2. Difference of violence experience, job stress and burnout (N=189)

연령은 30~39세가 4.92%(93명)로 가장 높았으

며, 결혼상태는 기혼이 55.0%(104명)이었고, 경력

은 5년 이하가 50.8%(96명)였다. 현재 맡고 있는 

직책으로는 소방사가 44.4%(84명)로 가장 많았고, 

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299만원 이하가 53.4%

(101명)였으며, 구급이 93.7%(177명)로 대부분을 

차지하였다. 또한, 이직의도는 ‘없음’이 60.3%

(114명)였으며, 건강상태는 ‘좋음’이 76.2%(144명)

였다.

2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

험,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

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을 살펴보면

<Table 2>, 이직의도에 따라 폭력경험이 통계적으

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(t=2.53, p=.013), 폭

력경험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이직에 대한 의도가 

유의하게 높았다.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 폭력경험

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(t=-2.24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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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
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Burnout

r(p)

Violence experience 1

Job stress .09( .233) 1

Burnout .39(<.001) .09(.220) 1

Table 3. The Correlation of the variable (N=189)

Variables B SE β t p

Constant 2.38 .19 12.470 <.001

Violence experience .27 .05 .39 5.618 <.001

Job stress .08 .10 .06 .834 .406

R2=.152,  F=16.66,  p<.001

Table 4.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(N=187)

p=.026), 폭력경험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건강상태

가 좋지 않았다.

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유의

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여성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

을 살펴보면, 이직의도에 따라 소진정도가 통계적

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(t=2.87, p=.005), 

소진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이직에 대한 의도가 유

의하게 높았다.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 소진정도가 

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(t=-2.77, 

p=.006), 소진정도가 높은 대상자일수록 건강상

태가 좋지 않았다.

3. 대상자의 폭력경험, 직무스트레스 및 

소진 간의 상관관계

연구대상자의 폭력경험,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

간의 상관관계는 <Table 3>과 같다. 본 연구에서 

여성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, 소

진과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

로 나타났으며, 폭력경험과 소진 간에는 양의 상관

관계가 있었다(r=.39, p=<.001).

4.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분석

여성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을 확인하기 위하여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를 

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. 다중공선성 검

정결과, 공차 한계(tolerance)는 .992로 1.0 이하

이었으며, 분상팽창요인은 1.008로 10 이하로 나

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. 연구 

결과 여성 119구급대원의 소진을 설명하는 선형 회

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(F=16.66, 

p<.001),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

(R2)는 .152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

15.2%를 설명하였다. 여성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

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

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, 소진에 유의하

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폭력경험(β=.39, 

p=<.001)이었다<Table 4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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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고  찰

본 연구는 187명의 여성 119구급대원의 폭력경

험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

고,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

시도되었다.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

따른 폭력경험과 소진은 이직의도와 건강상태에서 

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. 이는 Kim과 Choi[10]의 

연구에서 폭력 경험 후 대상자의 39.3%가 이직을 

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으며, 이중 기회가 된다

면 이직하겠다는 대상자가 92.0%, 실제로 다른 

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

38.7%였던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, Choi

와 Lee[20]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소진에 유의

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았다. 또한, 

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Ji와 Choi[21]의 연구

에서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

되는 소진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, 

소진에 따른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

인의 건강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

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.

본 연구 결과에서 폭력경험과 소진 간에는 양의 

상관관계가 있고,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

폭력경험이었다. 이는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

소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

했던 Ko[7], Kim 등[22]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

다. Kim과 Choi[10]의 연구에서 구급업무 수행 

중 여성 119구급대원의 94.9%가 언어폭력을, 

32.5%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는데, 

본 연구결과와 비추어 보았을 때[9] 상당수의 여성 

119구급대원이 폭력경험으로 인한 소진을 느끼고 

있었다. 대부분의 폭력은 격앙된 행동과 감정을 

보이고 조급한 행동이나 불안한 모습 등이 나타나 

폭력을 행사하는 위험군을 인식하고 사전에 폭력

을 예방할 수 있고[23,24], 폭력을 경험하기 전에 

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

말하고 있으나[22], 환자나 보호자의 주된 폭력의 

요인은 약물 또는 음주(알코올)로 인하여 발생하기 

때문에[4,6]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

러한 주취상태의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을 예측하

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. 119구급대원이 경험한 

폭력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건수는 적은 것으로 

조사되었으며[1], Ko[7]의 연구에서는 폭력을 경

험한 119구급대원들의 대처 중 ‘참는다’고 응답한 

대상자가 24.5%로 가장 많았고, ‘상부에 보고’는 

11.6%밖에 되지 않았다. 119구급대원들이 폭력경

험 후 대처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

해 볼 필요가 있으며, 폭력에 대한 119구급대원을 

보호 및 관리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. 

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에

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

Choi[7]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못했는데, 이는 

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

었던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

남·여 119구급대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

에 본 연구결과와는 비교가 어려웠을 것이다. 따

라서 여성 119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

스와 소진 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. 따라

서 추후에는 Kong 등[9]의 연구에서처럼 현장 여

성 119구급대원이 폭력 등의 상황에서 보호받을 

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와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

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

어야 할 것이다.

이상의 연구 결과로, 여성 119구급대원의 소진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폭력에 대한 경험으로 

분석되었으며, 따라서 폭력을 경험한 후에는 119

구급대원이 만족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

소진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

램 개발이 필요하다.

Ⅴ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187명의 여성 119구급대원을 대상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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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

향요인을 확인하였다. 폭력경험에 많이 노출될수

록, 소진정도가 높은 여성 119구급대원일수록 유

의하게 이직의도가 높고,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

지 않았다. 또한 폭력경험과 소진과는 양의 상관

관계를 보였으며, 여성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미

치는 영향요인으로는 폭력경험으로 분석되었다. 

따라서 여성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에 대한 현상

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고, 연구결

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확률표본 추

출을 토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, 폭력 예방 프

로그램 개발 및 폭력 발생 시 대응조치에 필요한 

현실적인 법적 제도 및 정책 개발연구의 필요성을 

제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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